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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에 당시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련은  독일의 벨를린 안에 구 소련이 건립한 브란덴버그의 동서독 분리 장벽 앞에서  일갈했습니다. “고바체브 총서기장이시어,  당신이 평화를 추구하고 소련과 동유럽의 번영을 추구한다면” 이렇게 시작한 연설에서 그는 결정적인 일갈을 했습니다. “고바체브씨여, 이 관문을 열으세요.  고바체브씨여, 이 분리벽을 헐어버리세요.”  이 힘찬 일갈은  ‘편화는 번영으로 이끌고  자유는 낡은 증오를 대치하며  자유는 승리한다’는 필수적인 위대한 결론을 믿는 신념에 바탕을 둔 강한 언어 표현이었습니다.

그후 약 2년 후에  그 분리벽은 헐렸습니다. 신념에 찬 힘찬 명언은 불가능하게 보였던 결과를 초래했고  레이건 대통령의 힘찬 언어표현은 행동으로 실현되어 결국 장벽이 허물어 졌습니다.  장벽을 헐어버리라는 외침은 그의 활고한 신념 즉자유는 번영을 이끌어내고 자유의 결실은 정부가 만들지 못하고 국민이 이룩한다는  그의 신념을 언어화 한 것입니다.   결국 장벽의 붕괴가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굳건한 신념의 토대를 받침으로 하지 않은  언어 표현은 걷치레에 불과합니다. 2008년 대선에서 오비마 후보는 “희망과 변화”라는 구호를 내 걸었습니다.  그 화련한 구호에 미국민들은 매력을 느꼈고 구체적으로 뭣이 실현되기를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었습니다.  확고한 신념을 토대로한 화려한 구호는 별로 내놓을 것 없는 8년의 오바마 치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국가의 부채는 10.6조 달러였지만 8년의 정치행적 후에 그가 남긴 국가의 부채는 배로 늘어 오늘날 20조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경제는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극히 약한 회복이었고  많은 미국인들은 소외된 느낌을 안게 되었습니다. 달변가인 오바마 대통령은 시카고의 고별 연설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뭣을 했다는 것이고 뭣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 달변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씨도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만들자”는 구호를 내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살아왔던 미국은 위대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보호주의 적인 외교정책을 여러 번 피력했지만  우방이나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는 무시한 채 과연 미국이 존경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시람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이나 한국과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들을 홀대해서는 안됩니다.  대선에 당선 된 트럼프씨는 약간씩 주장을 바꿔가고 있지만 그는 획고한 신념에 바탕을 둔 정책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확고한 신념을 토대로 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국민에게 확신 시키면  국민은 그를 철저히 따를 것입니다.  새 대통령의 정책과 비전에 전 세계가 특히 대한 민국의 앞날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암초가 돠는 요소가 포함되지 않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건절해집니다.  끝
